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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설, 석유화학제품 출하까지 지연
택배망 마비에 완제품 수송도 차질 … 석유화학단지 피해는 미미

지난 주 때 아닌 기습 폭설로 서울․경기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택배수송망이 마비되는 등 산업계가 일시적

인 혼란을 겪었다.

또 화학제품과 석유 등의 수송이 지연되고 자동차, 철강재 등 완제품 운송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. 수송차질

은 제설작업이 완료되는 금주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.

울산과 여천, 대산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기업들은 직접적인 눈 피해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공장의 제품 출

하 후 수요처까지 운송하는 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. 

SK는 수도권 등에서 쌓인 눈 때문에 석유 운송차량이 저유소에서 주유소까지 제품을 실어나르는 데 평소보

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.

그러나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2-3일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제품운송이 지연되더라도 큰 지장은 없

는 상태이다.

자동차업계와 전자업계도 폭설로 출하가 중단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는 없지만 눈이 더 내린다

면 지역에 따라 중간 집결지나 물류창고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데 차질이 예상된다.

철강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하 후 수요처까지 배송하는 데 평소보다 

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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